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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이라는 선물 
신뢰가 없이는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매우 유능한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기술에 관한 문제를 증언한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하루 종일 딸의 모습을 감시한다고 합니다.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적은 위험일 수도 있고 큰 위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부를 - 우리 물건, 우리 돈, 우리 시간, 우리 마음 - 그의 손에 맡깁니다. 그것이 없어질 위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우리가 맡긴 것들을 사용할 것이고 우리는 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신뢰라는 선물을 주었고 그는 우리에게 충성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불확실성의 축복입니다. 

불확실성은 겸손하게 한다 

‘불확실성’은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욥기야말로 의문과 의심의 한마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의문에 찬 사람은 주인공 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욥 19:6) 그는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욥 6:4) 니체의 철학이 등장하기 오래 전에 욥은 이미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비난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욥 30:20)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뜻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매우 확고부동했으며 욥에게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했고 그의 의심을 풀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은 욥의 편을 들어 주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욥 42:7) 욥의 정직한 회의와 의심 속에는 욥의 친구들이 보인 믿음보다 더 확고한 믿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불확실성은 진리를 갈망하게 한다 

불확실성이 축복인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에 진리를 갈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배고프면 음식을 찾듯이 의심은 진리를 찾게 만듭니다. 

의심이 생기면 그냥 의심을 억눌러서 해결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식의 밑바닥에 꾹꾹 처박아 두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친구가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리처드 도킨스 같은 무신론자가 쓴 책들은 절대로 읽지 않는다네, 행여 그런 책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릴까 봐 겁이 나거든.” 나는 그런 책을 읽어야 한다거나 읽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은 읽을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릴까 봐 두려워서 그런 책들을 읽지 않는다면 그건 실제로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옳다고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억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스윈번 교수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믿겠다고 결정할 수 없다. 믿음이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독이 되고 위험한 짓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배울 것이다. 공부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나의 의지만으로 믿음이 생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의심은 믿음을 빛나게 한다 

믿음은 의심이 생길 때, 확실히 알 길이 없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믿음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니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그러나 의심이 들고 확실하지 않을 때가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의심이 없어지면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전 13:12)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을 보면 감탄이 나오듯 충성스런 사람을 보면 신뢰하고픈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알아 갈수록 그 사람을 향한 신뢰가 깊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의지로 신뢰를 짜내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자연스럽게 신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영적 지도자 여러분! 

불확실성은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문제도 확실한 증거는 없어도 믿어야 할 이유는 여전히 많습니다. 이번 주간은 존 오트버그와 함께 성도들을 괴롭히는 “믿음과 의심”의 문제를 풀어 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 이 글은 “하나님 당신을 의심해도 될까요?”(도서출판 사랑플러스)의 제9장을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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